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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igus, 신제품 세퍼레이터 시스템으로 e체인 하네싱 시간 80% 절약 예고
	독일 하노버 전시회를 통해 매년 수 백 가지의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motion plastics 전문 기업 igus가 세계 어떤 에너지 체인보다 빠른 하네싱 e체인의 런칭을 예고했다.

